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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, 세계 6번째 ‘여행 큰손’ 국가 … 1위는 미국

중국의 대미 투자 2년새  90% 격감

한국이 세계에서 6번째로 해외 여행을 많이 떠나는 

국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. 

지난 22일‘뉴스1’이 CNBC방송의 이날 보도를 인

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글로벌 결제업체 마스터카드

는 최근‘글로벌 도시 지수’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주

요 200개 도시에 지난해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여행

객이 찾았는지를 조사했다. 또한 이를 국적별로 구분

해‘해외 여행 큰손’국가는 어디인지 살펴봤다. 

마스터카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여행을 가장 

많이 떠난 국민은 미국인으로 나타났다. 200개 도시

를 찾은 전체 여행객 중에 미국인은 9.6%를 차지했다. 

중국인은 2위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. 홍콩과 마카오 

등을 제외한 중국의 해외 여행객은 전체 여행객의 9%

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뒤 중국의 대미(對美) 

투자가 지난 2년간 약 90%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. 

미·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세계 경제를 이끄는 2대 경

제권이 분리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.

지난 22일‘한국경제’가 뉴욕타임스(NYT)의 전

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직

접투자가 2016년 465억 달러에서 작년 54억 달러로 

88.8% 감소했다. 이는 미·중 갈등으로 미국은 중국의 

투자를 제한하고, 중국은 경기 둔화로 외국으로의 자

본 유출을 통제하면서 대미 기업 인수합병(M&A)부터 

부동산 매입까지 모두 감소한 탓으로 분석된다.

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고치겠

다며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, 화웨이 등 중

국 기업에 규제를 가했다. 또 중국 기업들의 M&A에 

대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(CFIUS) 심사를 대폭 강화

에 달했다. 중국은 10년 전 조사에서는 이 분야 7위권

에 머물렀다.

한국인 여행객은 3.4%를 차지하며 독일, 영국, 프랑

스에 이어 6위를 차지했다. 일본인은 3.1%로 한국의 

뒤를 이었다.

마스터카드는 특히 10년 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동

북아 4개국(한국·중국·일본·대만) 국민의 해외여행 

경비 지출액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. 지난해 200개 

도시에서 지출한 4개국 국민의 여행 경비는 전체 지출

액의 18.5%에 달했다. 이는 10년 전 조사에서 기록한 

11%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.

루퍼트 나일러 마스터카드 수석부회장은 앞으로 동

북아 국가 외에도 인도, 인도네시아 등을 여행 산업 성

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지목했다.

하는 식으로 틀어막았다. 지난해 중국 관련 회사인 브

로드컴의 퀄컴 인수 시도를 막았고, 중국 알리바바의 

금융 계열사인 앤트 파이낸셜의 미 머니그램 매입에도 

제동을 걸었다.

중국도 보복관세로 맞대응하는 한편 자국 기업과 중

국인들의 대미 투자를 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. 미국

부동산중개인협회(NAR)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 

3월까지 중국인들의 미국 주택 구매가 금액 기준으로 

전년 동기보다 56% 감소했다. 부동산업체 쿠시먼앤드

웨이크필드는 최근 보고서에서“중국인 투자자들 사

이에서 광적인 매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.”고 지적

했다. 지난해 중국인 투자자들은 23억달러 규모의 미

국 부동산을 사들였지만 31억달러어치를 처분했다.

NYT는 양국이 무역협상을 최종 타결하더라도 중국

의 미온적 투자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.

아마존, 부동산중개
사업 진출

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이번에는 

부동산중개 사업에 진출한다.

지난 24일‘세계일보’에 따르면 아마존은 주택

중개 업체인‘리얼로지’와 제휴하기로 했다. 리

얼로지는 콜드웰뱅커·센추리21 등의 브랜드를 

보유한 미국 최대 주택중개 업체다.

아마존은 리얼로지와 협업해‘턴키’라는 프

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. 주택구매 희망자들

이 아마존 홈페이지의 턴키 포털로 가면 곧바로 

리얼로지 홈페이지로 연결되며, 구매하려는 주

택 유형이나 입지·가격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리

얼로지 중개인과 연결되는 방식이다. 또 턴키로 

주택을 구입하면 최대 5,000달러 상당의 아마존 

홈서비스와 상품들이 무료 제공된다. 여기에는 

페이트칠과 대형 벽걸이TV 설치 등의 서비스 외

에 아마존의 각종 스마트홈 제품들이 포함된다.

턴키 서비스는 우선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, 

로스앤젤레스, 시카고, 워싱턴 DC 등 15개 주요 

대도시에서 시작될 예정이다. 

아마존은 이번 협업을 통해 가구 조립과 청소 

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‘아마존무브인베니핏’

의 직접적인 매출확대를 노릴 수 있게 된 것은 물

론 구글·애플 등과 경쟁하는 스마트홈 시장에서

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됐다. 또 리얼로지는 

아마존이라는 독보적인 플랫폼을 확보해 온라

인플랫폼으로 무장한 신흥업체와의 경쟁에서 우

위를 점하게 된다.

앞서 아마존은 지난해 미국 최대 주택건설 업

체 중 하나인‘레나’와도 파트너십을 맺고 스마

트홈 체험 쇼룸을 개설한 바 있다. 아마존은 이 

쇼룸 모델하우스를 자사 스마트홈 기술로 채웠

고 레나는 주택 구입자에게 90일간 무료로 아마

존 홈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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